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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 수종사(水鐘좋) 창건 설화 

세조임금이들은종소리 

수종사는한강변 운길산중턱에 자리를잡아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경 

관이 아주 빼어난 사찰이며 조선조 세조 임금과 관련된 설화가 전한다. 

세조의 행렬이 도착한 것은 해거름 때였다. 오대산을 다녀오는 임금 

의 행차가 한양 대궐까지의 백리 길을 앞두고 하루 저녁 묵어갈 행궁을 

마련한 곳은 양수리였다. 세조는 전국 명산대찰을 즐겨 찾았다. 조선조 

치국(治國)의 이념이 유가(f需家)의 가르침이었을지라도 세조는 큰 절을 

찾아 경치를 즐기고 부처에게 예를 올리기를 즐겼다. 

임금의 행렬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으되 위엄이 당당했고 행궁 주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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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는 찬바람이 이는 듯했다. 세조는 

남한강과 북한강이 한곳으로 모여드는 

이곳의 아름다운 붉은 노을과 강가 풍 

경을 조망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다. 그 

러나 잠시 후 임금은 벌먹 자리에서 일 

어났다. 귀에 청아한 종소리가 들려왔 

기때문이었다. 

“참으로 좋은 종소리로다. 이 근처에 

큰 절이 있음이야. 그런데 어찌하여 대 

신들은 절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 

을꼬" 
수종사은행나무 

임금은종소리가강 건너 산중허리에서 들려온다는 걸 알았고그 청 

아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감상하며 잠이 들었다. 

“이 근처에 큰 절이 있는 듯한데 어떤 절이더냐?’ 

신히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다. 

“전하， 이곳 인근에 종소리가 틀릴만한 절은 없사옵고 지난밤에 종소 

리는 틀리지 않았나이다" 

“내가헛것을들었을까. 그럴 리가 없다 이는분명 부처님이 어떤 계 

시를내리심이로다" 

여기에까지 생각이 다다른 임금은 바로 신하들에게 강 건너 산을 조 

사하도록했다. 

한 나절 만에 돌아 온 군사들과 대신들은 기다리고 있던 왕에게 뭇밖 

의 소식을 전했다. 그 산은 운길산이고 산 정상 가까이에서 그리 깊지 

않은 암굴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. 암굴 앞은 절터의 흔적이 완연하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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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허가 되어 이렇다 할 유물이 없는데 다만 암굴에 열여닮 분의 나한님 

들이 가지런히 조성되어 그 모습이 예시롭지 않았다는 것이다. 무엇보 

다 신하들이 군사를 데리고 암굴 앞에 이르니 18나한상 앞쪽의 암굴 천 

정에서 물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큰절에서 듣 

는 아름다운 범종소리와 흡사하다는 보고였다. 

‘바로 그곳이다. 그 소리가 내 귀에만 들렸음이니 분명 나한님들의 조 

화라 할 것이다. 내 그곳에 참배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길을 잡도록 하라" 

암굴에 도착한 세조는 나한들을 보고 경탄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 

다. 신묘한 조화로 자신을 이곳까지 오게 한 그 신력에 감복하며 경건 

하게 절을 올렸다. 참배를 마치고 암굴 앞에 서서 산 아래를 둘러본 임 

금은 다시 한 번 놀라웅을 금치 못했다. 

앞에 펼쳐진 정경이 가히 조선제일의 풍광이었다. 남한강과 북한강 

이 만나는 저 아래의 양수리는 조물주가 그려놓은 한 폭의 커다란 그림 

이라고말할수밖에 없었다. 

“이곳이 절터이나 지난날 절이 피폐하여 나한님들이 당(堂)을 잃고 

암굴에 드신 것이 안타깝도다. 아마 짐의 귀에 들린 종소리는 절을 다 

시 일으켜 세우라는 나한님들의 계시가 분명하다. 팔도방백들은 속히 

의논하여 이곳에 절을 지으라. 그리고 절 이름은 물방울 소리가 종소리 

로 울려 퍼진 돗을 새겨 수종사(水鍾츄)라 함이 좋은 듯하다. 절 이름에 

는 나한님의 신묘한 신통력이 담겼음을 알고 속히 불사를 진행하도록 

하라" 

세조는 한나절을 암굴 앞에 서서 산세와 양수리의 풍광을 즐기다가 

두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고 궁궐로 돌아갔다고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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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 진건면 정작樓P暗)의 설화 

원수 갚으려고 구렁이가 아이로 변신해 

진건변 패나리뼈觀)에 살았던 정작이라는 사람과관련된 설화이다. 

어려서부터 특이한 재주와 술법이 있어 세칭 이인(異A)이라 불리던 

정작이 하루는 형 북창(北뽕)을 따라 시골을 가는 데 어느 마을의 한 집 

을 바라보더니， ‘야! 저 집이 딱하구나”하고 탄식을 하였다. 북창이 말 

하기를， “그게 무슨 소리냐. 잠자코 그냥 지나는 것이 좋다”하니 정작이 

“벌써 발설을 하였는데 남의 재앙을 알고 구해주지 않는 것은 군자의 

도리가 아니다”라고 하였다. 북창이 다시 “그래， 네 말이 옳다. 나 먼저 

갈 테니 네가 가서 처리하라”고 하였다. 

정작이 그 집에 들어가 “지나가는 나그네가 길을 잃고 허기가 져 하 

룻밤 쉬어 가기를 원한다”고 하니 주인이 기꺼이 허락하였다. 

밤중에 주인에게 말하기를 “아까 지나다보니 댁에 말 못할 화가 곧 

닥치는데 이 화를막아주려고들어왔소”라며 “내가시키는대로만하변 

화를 피하고 길한 일이 생길 터이니 어찌하겠소?’ 주인이 깜짝 놀라며 

정말 그렇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

“그러면 백탄 열 섬과 큰 궤짝 하나를 준비하라” 하였고 주인이 그대 

로 시행하여 백탄 열 섬을 마당 가운데 쌓아 놓고 관솔로 불을 붙이니 

불길이 하늘로 치솟아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 구경을 하였다. 이 가운 

데 6， 7살 먹은 주인 아들도 나와 불구경을 하였는데 정작이 아들을 잡 

아 궤짝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. 주인과 마을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찌할 

바를 모르는데， 정작은 태연하게 그 궤짝을 불더미 속에 집어던졌다. 

모든 사람이 발을 구르며 “저런 미친놈이 남의 옥동자를 죽인다”고 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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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들이었으나 어찌할도리가 없었다. 잠시 후불속에서 궤짝이 터지면 

서 별안간 비린내가 진동하더니 큰 구렁이가 타죽은 모습이 보였다. 정 

작이 하인을 시켜 불을 끄고 슛을 치우고 보니 부러진 낫 조각이 나왔 

다. 주인에게 보이며 “이 낫 조각을 알겠소?’라고 하니 주인이 가만히 

이를 살피더니 “알겠소. 내가 수년 전 못을 파고 물고기를 기르는데 고 

기가 점점 줄어들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보니 큰 구렁이가 있었 

소. 그래서 큰 낫을 나무 막대기에 매어 휘둘렀더니 구렁이가 용을 쓰 

다가 낫에 찔려 죽었소. 그때 낫도 부러졌소”라고 하였다. 주인은 하인 

을 불러 광 속에서 끝이 부러진 낫을 가져다 대어보니 꼭 들어맞아 모 

두들 놀라워했다. 정작은 “아들은 뱀의 정기(精氣)로 원수를 갚으려 태 

어난 것인데 며칠만 더 지났으면 집안을 완전히 망쳤을 것”이라고 하면 

서 “집에서 악독한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차마 그대로 지날 수 없 

어 행한 일”이라며 앞으로는 아무 걱정 말라고 하였다. 주인은 매우 기 

뻐하며 거듭 고마워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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